


해당 선박의 인터슬릭 도장

해당 선사의 인터슬릭 적용 전의 

선박 운항기록 제공 (예:No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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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ndard의 검증 실시

탄소배출권 발행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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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ndard의 최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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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승인에서 신청까지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은 배출권 1주가 대기 중 1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금융단위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원리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창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탄소저감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양산업에서의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자발적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를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AkzoNobel의 선박용 도료 브랜드인 인터내셔날 페인트는 

Gold Standard와 함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마침내 전 세계 모든 해양산업을 통틀어서 

최초로 탄소배출권 방법/사업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하게 지리적 기준으로만 시행되어 왔던 

기존 탠소배출권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선박과 

같은 이동 수단에 대한 탄소배출권 승인 방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사들도 이제 탄소배출권 획득이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기대효과

•  정기적인 탄소배출권 획득을 통한 현금유동성 지원

•  선대 운영 비용 절감

•  기업 내 탄소배출에 대한 탄소중립으로 활용

•  배출권 양도 (예:자선 단체 기부)

•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제고

탄소배출권 획득 기본 요건

탄소배출권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Gold Standard는 매우 

엄격하고 투명한 사업승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배출권 심사가 까다롭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결과, Gold 

Standard에서 발행되는 탄소배출권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시장의 평균 배출권 가격 보다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old Standard로 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선박은 반드시 

기존의 바이오사이드가 함유된 방오도료를 선박의 

정기적인 입거 수리 기간 동안 파울릴리스 방오도료(Inter-

sleek  )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Intersleek  으로 

전환된 선박은 그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 ®



국제운송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물동량은 전체의 90%로서, 
이는 환경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산화탄소 저감 협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여전히 
전체 온실가스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개비, 서관충 등의 해양 생물체가 선체 표면에 붙게 
되면, 연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Intersleek  은 슬라임을 형성하는 해양생물체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및 
선박의 운항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방오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오도료는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박 운영자들은 
바이오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Intersleek  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  이산화탄소 •  블랙 카본

•  이산화질소 & 아황산가스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 •  이산화탄소 저감은
진행 속도를 완화 시킵니다.

항구, 항만 주변 지역사회의  
•  이산화질소 및 아황산가스와 같은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극지방의 만년설이 빨리 녹는•  블랙카본 저감은 
방지해 줍니다.것을

화학성분의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한 
•  바이오사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방오도료 

해양 생태계 오염을 방지시켜 줍니다.
사용은



Neda Maritime 소유의 310,000 DWT VLCC인 M/V Argenta (IMO : 9289726) 는 2010년 바이오 사이드가 함유된 
방오도료에서 파울릴리스 방오도료인 Intersleek   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해운업계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게 
된 선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년을 주기로 입거되는 본 선박의 지난 20개월간의 저감된 탄소 배출량 산출하였으며, 
이는 17,168 주의 탄소배출권입니다.

17,168 주의 탄소배출권은 Argenta의 20개월 운항기간 중 17,168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켰으며, 5,432톤의 연료가 
절감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

이러한 이산화 탄소는

에이커의그루의
숲이 일년동안나무묘목이 10년간 상쇄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17,168 톤의 이산화 탄소는, 

화석연료
(백만 kg)

사용
쓰레기매립
(ton)

연료
(백만 lt)

소비량
자동차
(백만 km)

평균 주행



탄소배출권은 UN의 공인된 기구에 의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후에 발행됩니다.

2

연료 연소 시,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리고 블랙카본 등의 유해물질들도 함께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저감은 곧 다른 유해 물질들의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tersleek  테크놀러지는 슬라임을 형성하는 해양생물체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지속 진보된 형태의 
방오도료 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드 제거, 신조 및 유지보수 시 폐기물 감소와 페인트 사용량 절감으로 인해 
환경적인 측면과 해운업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 환경적인 측면과 운항 효율성 향상 
모두에 검증된 파울릴리스 방오도료 입니다. 

126,785 주의 탄소배출권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톤의 이산화황톤의 이산화탄소 톤의 이산화질소 톤의 블랙카본

처음으로 시행된 탄소배출권 승인은 독특하고 진보적인 AkzoNobel의 방법론에 의해 실현되었으며, 15척의 선박에 대한�
126,785 주의 탄소배출권이 등록되었습니다.

15개 선박에 대한 검증된 연간 평균 CO  저감량은 4,000 톤으로서 이는 각 선박당 약 1,250 톤의 연료가 절감되었음을�
뜻합니다.



Intersleek  은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파울릴리스 방오도료 
제품군 입니다. 인터내셔날 페인트의 모기업인 AkzoNobel은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DJSI World) Material Industry Group 
에서 지난 4년간 1위를 차지하며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AkzoNobel은 탄소 배출 저감,  폐기물 감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등과 같은 지구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TM

다양한 수상으로 이미 입증된 Intersleek  테크놀러지를 적용한 선박에서 저감된 배출가스는 Gold Standard, The FReMCo 
Group과 함께 공동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한 끝에 탄소배출권 방법론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세계 해양산업을 통틀어 최초로 선박과 같은 이동 수단에 대한 탄소배출권 승인 방법으로서, 그간 국가간을 이동하는 
선박의 경우 기존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 배출권 거래제로 편입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해운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세계 탄소 배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사 / 부산영업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Call: +82 (0)51 580 6111
Fax: +82 (0)51 668 7883

서울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101호

Call: +82 (0)31 361 7880
Fax: +82 (0)31 361 7882

거제기술연구소 (IPR)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841-5

Call: +82 (0)55 632 6286
Fax: +82 (0)55 632 6287

칠서공장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17

Call: +82 (0)55 586 2310
Fax: +82 (0)55 587 6276

(주) 아이피케이


